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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준아트센터 전시가이드
‘증강현실(AR)로 만나는 백남준’

제목
백남준아트센터 전시가이드

 ‘증강현실(AR)로 만나는 백남준’

문의
증강현실(AR) 문의 : 이기준 학예사(t. 031-201-8547)
취재 : 장효진 학예연구사 t.031-201-8545

자료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 다운로드

배포 2021.02.04 쪽수 총 3매

 

백남준, 〈TV 정원〉, 1974(2002)
* Artivive 앱 실행 후 이 사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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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김성은)는 2021년 2월 11일부터 소장품에 대한 증강현실(AR) 
전시가이드 서비스를 시작한다. 작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앱에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시킨 인
터렉션형의 비대면 작품 해설 서비스이다. 이 프로젝트는 ‘2020년 경기도 AR/VR 오디션 지원사
업’에 선정되어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송경희), 아티바이브(대표 박다인), 백남준아트센터가 3자 
업무협약 아래, 백남준아트센터 주요 소장품 35점을 선별하여 증강현실 전시가이드를 제작하였
다. 2020년 연말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백남준아트센터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전시관람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코로나 시대에 관람객에게 안전한 비대면 작품 해설을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백남준아트센터 1층에서 열리고 있는 《백남준 티브이 웨이브》에 전시 중인 백남준의 〈스위
스 시계〉, 〈TV 부처〉,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TV 왕관〉, 〈실험 텔레비전,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 갤러리 파르나스, 부퍼탈〉을 증강현실 전시가이드로 관람할 수 있다. 이 밖에
도 로비, 카페테리아, 야외 등에 연중 상설로 전시 중인 백남준의 〈TV 정원〉, 〈TV 물고기〉, 〈메
모라빌리아〉, 그리고 데니스 오펜하임의 〈안전콘〉, 빅 반 데르 폴의 〈터무니없어 보이는 아이디
어가 결국 성공한다〉는 국문과 영문 두 가지로 제작하여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번에 개발한 증강현실 전시가이드는 스마트폰으로 이미지를 인식하여 작동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작품 이미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백남준의 작품을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백남준아트센터는 전시가이드를 개발한 35점의 작품에 대한 AR 엽서를 제작하였으며, 홈페이지

백남준, 〈슈베르트〉, 2002 백남준, 〈칭기즈 칸의 복권〉, 1993

〈슈베르트〉, 〈칭기즈 칸의 복권〉을 증강현실(AR) 앱으로 감상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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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도 해당 이미지를 제공하여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이 전시가이
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시가이드가 제작된 작품들 중 백남준의 〈로봇 K-456〉, 
〈슈베르트〉, 〈찰리 채플린〉, 〈칭기즈 칸의 복권〉, 〈고속도로로 가는 열쇠(로제타 스톤)〉는 엽서 
외에도 노트북 파우치, 머그컵, 에코백, 후드티 등의 문화상품으로 제작하여 뮤지엄숍에서 판매한
다. 증강현실 전시가이드의 본격 운영을 기념하여 3월 11일까지 한 달간 백남준아트센터를 방문
하는 관람객에게 매일 선착순 50명에 한하여 AR 엽서 35종 가운데 임의로 1종씩을 무료로 나눠
준다. 

한편, 백남준아트센터는 1963년 독일에서 열렸던 백남준의 첫 번째 개인전 《음악의 전시 — 전
자 텔레비전》에 대한 교육용 가상현실(VR) 콘텐츠도 제작하였다. 사진과 자료로만 남아있는 이 
기념비적인 전시에서 백남준이 선보였던 〈랜덤 액세스〉, 〈실험 텔레비전〉, 〈총체 피아노〉 등 음
악과 텔레비전이라는 두 축으로 집약된 관객 참여형 작품들을 360도 가상현실 콘텐츠로 재현하
였다.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상호작용을 제공함으로써 관객은 마치 실제 전시 공간에 있는 듯 
작품들을 체험할 수 있다.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 증강현실 콘텐츠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관람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차후 운영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 증강현실(AR) 전시가이드 이용방법

1. 스마트폰으로 Artivive 앱 내려받기 (QR 코드) 
2. 앱을 켜고 카메라로 (전시실의 해당 작품, AR 엽서, 또는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 소장품 검색) 작품 

이미지를 비추면 AR 동영상이 시작됩니다.
3. 동영상의 화면을 터치하면 작품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4. 동영상을 저장하거나 SNS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www.njpartcenter.kr) 참조

■ 관람안내
◦ 관람요금: 무료
◦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입장은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입니다.
◦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